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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일본인의 논픽션 작품에서 보는 한국 생활
-민주화 이전부터 한류 전까지-

이마사토 하지메 (리쓰메이칸대학)

1. 들어가며
본 발표에서는 1970년대부터 1988년 서울 올림픽 전의 시대의 재한일본인의 생활을 다룬 논픽

션 작품을 대상으로 재한일본인1)들의 생활이나 한국인과의 소통의 특징을 정리한다. 이를 통하

여 한류 붐 이후에 재한일본인들의 한국관이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사전작업

으로서, 이 시기의 그들의 한국에서의 한국인들관의 접촉・교류를 통한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시선의 변화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 (1993)에서 동양 문화나 풍속에 대한 유럽인들의 후진적, 종속적인

시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발표에서도 일본인의 한국인에 대한 시선의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사이드의 논의를 원용한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내한한 재한일본 출신자들에 대한 선행연구는 재일코리안의

모국유학을 통한 정체성의 변화, 문화적인 갈등이나 한일 혼혈 어린이들의 언어 전략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축적되어 왔다（cf. 임영언･이화정 2013, 松樹 2020, 川端 2020）. 이에 비해,

한국에서의 일본인의 생활 자체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cf. 아사다 2009). 특히 2003년

이후의 이른바 한류 붐 이전에 내한한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리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1965년 이후, 많은 재한일본인들이 자기의 한국 생활을 썼던 책을 일본어로 출판했다. 다양한

출판물이 나왔는데, 본 발표에서는 특파원이나 연구자 등이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서 쓴 책이

아닌, 유학생이나 주재원의 아내 등이 자신들의 생생한 체험을 기록한 자전이나 논픽션 6권을

중심으로 검토한다2). 이를 통해, 현재보다도 한국인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인 시선이 강했던

당시의 일본인들이 현지의 한국인과의 접촉을 통해 시선의 변화를 경험했음을 지적한다.

2. 문헌의 개요
6개 작품의 저자들의 당시의 신분을 크게 나누면, 유학생(히다카, 도다, 츠츠이), 주재원 아내(오

노다, 와타나베), 현지채용(나가사와3))이다. 구체적인 출판 연도나 체류 기간은 표와 같다.

표 본 발표에서 언급한 재한일본인들의 책 상세 및 저자들의 체류기간

작가명 출판년 제목 및 출판사명 작가의 한국 체류기간
오노다 미사코 1988 『ワンダーランドソウル』ちくま文庫 77년1월～79년9월
히다카 유니 1989 『新村スケッチブック』新宿書房 81년4월～87년10월
나가사와 히로시 1988 『びっくりのんびり韓国暮らし』草思社 83년～불명
도다 이쿠코 1988 『ふだん着のソウル案内』昌文社 83년12월～현재
츠츠이 마키코 1991 『ソウルのチョッパリ』亜紀書房 87년3월～88년6월
와타나베 마유미 1999 『韓国のおばちゃんはえらい！』昌文社 94년11월～96년10월
※ 순서는 저자의 한국 체류 기간순으로 나열하였음.

1) 본 발표에서는 한국에 거주한 재일코리안을 표함하는 경우에는 재한일본 출신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에 거주한 일본인만을 가리키는 경우는 재한일본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주재원이나 연구자가 쓴 문헌은 黒田(1985 외)나 四方田(1987 외)등 다수 있지만, 시국의 정치를 언급한
내용이나 학술적인 분석을 포함한 부분이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한 분석은
향후의 과제로 한다.

3) 다만, 나가사와는 현지 기업에 고문으로 채용되었으며, 신분이나 수입에 관해서는 일본인 주재원과 비슷
할 것으로 추정된다.



- 2 -

체류기간은 대체적으로 1년부터 3년(히다카는 6년 반)이다. 참고로 도다는 나중에 한국인 남성

과 결혼하여 현재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4). 그 외의 특징으로서, 츠츠이, 와타나베, 나가사와는

이주하기전에 한국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남은 이들은 학창 시절이나 직장

생활을 통해 한국어 혹은 한국과의 일에 능동적으로 관여한 경험이 있다. 다음 장에서는 각자

신분은 다르지만, 한국에서 장기간 살고 한국인과 접촉하면서 자신의 한국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

킨 사례를 보여준다.

3. 한국인에 대한 시선의 변화

3-1. 관계의 다시 파악하기

1910년부터 35년간, 일제는 한반도를 식민지 지배했다. 해방 후 긴 시간 동안 한국에 이동한

일본인들이 일제강점기 지배의 결과로서이른바 ‘반일’감정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것은 사실이

다. 그러나 생활하면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오노다는 어느날 합승으로 택시를 승차할 때 그녀가 일본인인 것을

눈치챈 운전기사로부터 일제강점기의 이야기로 비판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동승한 할머

니가 “그녀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운전기사를 다그친 덕분에 마지막에는 운전기사와 할머니에게

서 “한국에서 즐겁게 보내세요”라는 말을 들었던 경험이 있다5). 몇몇 책에는 이러한 한국인과의

풀뿌리에서의 접촉을 통하여 국가 차원의 관계과는 다른 한국인과 일본인들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기술이 보인다. 또한 한국인 친구의 “일본이 싫다”라는 말에 충격을 받고

한국을 알자고 생각해서 유학한 도다는, 같은 학과의 한국인 친구와 공해문제에 대해서 의논했을

때 “한국은 아직 늦고 있어서, 거기까지 손이 가지 않는다”라는 말에 위화감을 느꼈다. 동시에

자기가 과거의 침략자 신분이었다는 것을 돌아보며 복잡한 심정이 됐다. 복수의 책에는 경제적인

우위성을 축으로 한국을 봤던 것에 대한 자성이나 한일의 경제적인 우위성을 두고 복잡한 반응을

하는 한국인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다.

3-2. 일본인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

한국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한국에 대한 우월감이나 무지를 자각하여 일본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람도 있다. 예를 들어 츠츠이는 경복궁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일본인

수학여행 학생들이 히노마루 배지를 달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일본인 관광객들의 무지를

한탄하여 일본의 신문에 투서를 했다6). 또한 나가사와는 출장으로 온 일본인 남성이 성매매 여성

을 하룻밤만이 아니라 아침 식사, 게다가 통역이라고 해서 일의 현장까지 동행시키는 것이 한국인

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대하여 쓰고 있다7). 기타 히다카는 일본어가

가능한 한국인 여성이라고 오인받아 그 처지를 간접 체험했다. 히다카는 일본 방송국의 통역

겸 리포터를 하면서, 서민적인 식당에서 요리를 주문했는데, 제작진의 요리는 나왔지만, 본인의

주문이 나오지 않았다. 나중에 그 원인이 금전적으로 남성과 교제하는 한국 여성이라고 착각을

받고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한국어를 할수 있는

일본인 여성이라는 발상이 한국인들에는 없었고 (다소 발음이 이상하더라도 시골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한 여성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직업에 한정된 것이라는 것이 세간의 인식이

었다. 이러한 원인은 나가사와의 예와 같이 일본인 남성의 존재라고 생각되지만, 뜻밖에도 일본인

4) 戸田(2012)
5) 小野田(1988)pp.176-177
6) 아사히신문 1987년11월11일 조간5면「胸に日の丸で訪韓は無神経」
7) 長澤(1988)pp.66-67



- 3 -

여성인 히다카는 한국인 여성이 아닌 것을 반론하지 못하고, 복잡한 심경을 느낀 적이 있었다8).

이와 같은 사례는 일본인의 한국인에 대한 식민주의적인 감각이나 몰이해, 또한 그 결과로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한국인 여성에 대한 차가운 시선이 이 시대에는 존재했다는 사실

을 보여주고 있다.

3-3. 자신의 무자각에 대한 반성

상술한 도다의 유학 동기는 본인의 한국에 대한 무자각이 계기였지만, 실제로 한국에 살면서

자신의 무자각을 알게 되는 사례도 보인다. 와타나베는 기자인 남편과 자식과 함께, 리틀 도쿄가

아닌 서민적인 동네에 살고 싶다라는 이유로 서울 서교동의 아파트에 살기로 했다. 그 아파트의

주인은 90년대 전반에 60대였던 일본어가 능통한 여성이었다. 가족이 이사한 후 어느 해의 삼일절

에, 일본의 히나마츠리(3월3일)가 가까운 것도 있어서, 아파트 주인 여성에게 “아실 것 같지만”이

라고 하면서 히나 인형을보여 줄 기회가 있었다. 그러자 주인은 그녀는 기억 착각으로 국민학교에

서 매일 절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와타나베는 바로 사과하는 것도 무신경한 행위라고

생각하여 말을 할 수 없었고 “이것 좀 봐요, 어릴 적 그대로의 마음이 됐네”라는 말에 압도당할

뿐이었다9).

4. 고찰
이와 같이 70년대 후반부터 서울올림픽 전후까지의 사례에서는 그들이 한국 생활을 통하여

사람들과의 거리에 대한 생각이나 식문화의 차이만 아니라, 양국(의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의

이미지나 무자각, 오리엔탈리즘적인 이해에 접근하고, 이전까지 본인이 가졌던 “시선”을 자성하

여, 한국인 혹은 일본인에 대한 시선을 변화시키며, 이를 통하여 한일의 역사적인 관계성에 대해서

도 생각을 펼치는 자세가 보인다.

발표자는 이러한 태도나 시선의 변화가 서울 올림픽 이후, 특히 한국에 대한 정보가 다수 유입되

기 시작한 2003년 한류 붐 이후에 내한한 일본인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지를 이번 발표를 바탕으로 검토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제는 경제적으로 어느 나라가

우열하다거나 사회 경제의 성숙도가 어느 쪽이 더 진행되었는가 보다, 한류 붐을 통한 문화적인

이미지나 정치적인 한일관계에 의거한 이미지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실제로 21세기에 들어

서면서 재한생활을 주제로 하는 책은 감소하여 2000년대 후반쯤부터 ‘혐한’을 주제로 하는 책이

일본 서점가를 석권하게 되었다. 하지만 요 몇 년 동안에 이른바 ‘혐한 책’은 감소하고 한국 예능이

나 문화가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으며, 이것은 일본 내에서 원하고 있는 한국 정보의 질이 변화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개개인의 한국 생활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으로 발신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상반되는 고정관념도 창조되고 있다10). 발표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류 붐 이후에

내한한 재한일본인 출신자 40명 이상에 대하여 이주 동기나 이주 후의 생활에 관한 라이프 스토리

의 인터뷰 조사를 했으며 향후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한일 국교 정상화 후의 재한일본인의

생활이나 가치관의 변화를 검토하고 싶다.

8) 日高(1989)pp.201-202
9) 渡邉(1999)pp.78-81
10) 발표자의 인터뷰에서도 카카오톡의 “재한일본인 육아 그룹”단톡방의 존재나, 일본어 한국 정보 사이트
“KONEST” 게시판등으로 필요한 정보를 입수했다는 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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